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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 의 經絡學說에 대한 팎究 

| . 縮論

韓醫學의 理論體系는 陰陽五行學說을 基鍵로 

하여 , 鐵象學說과 經絡學說과 本草學說。l 調和를 

이루어 형성되었고, 이러한 理論體系、를 바탕으로 

韓醫學의 基本理論에 대한 陽究와 臨皮에서 활용 

하여 韓醫學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 學說들은 모두가 수많은 웰驗과 鼎究흘 통하여 

점차적~로 형성되었고, 지금에도 많은 鼎究가 되 

어 現代理論과 接木을 시키려는 努力들이 많이 되 

고있다 

이같이 韓醫學의 基本理論을 現代에 맞게 發展

시키려고 하연 반드시 그 理論의 歷史的인 發展過

程올 알고, 더욱 새로운 理論으로 진화되어야 한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金容辰

을 技3숱하고 考察하는 方式A로 進行하고자 하는 

데 十二經絡部分은 대체로 內經時代의 것이나 現

代의 것이 類似한部分이 많이 나타나므로簡略하 

게 다루고, 奇經八服에 대한 部分은 많은 現代의 

것과 많은 差異點이 나타나므로 內經에서의 奇經

八服에 대한 部分을 모두 다루고, 그리고 觸t에 

관한 부분은 內經에서 基本的연 것만을 言及하였 

으므로 簡略하게 考察하고자 한다 

|| . 本 드.‘ 
i'jffll 

內經에서의 經絡系統으로는 十二經絡과 十二經

다 別과 十二經節과 十二皮部가 있으나, 十二*옆용을 

經絡學說에 대하여서는 『黃帝內經」 (이하 內 除外한 다른 部分들은 現在에 使用되고 있는 理論

經이라고 한다.)에서 거의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연。l 아닐 정도이다‘ 그러므로 內經에서의 

經絡學說에 대한 연구를 하연 經絡學說이 形成되 

들이 內經에서의 理論보다發展된 것이 거의 없으 

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十二經絡에 대 

한 內容들도 現itt에 많이 使用되고 있으며 內容의 

는 初期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思料되어 內 差異가 거의 없는部分에 대하여서는 簡略하게 言

經에서의 f옆쯤學說에 대하여 鼎究하여 보고자 한 及하고, 現在의 經絡學說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지 

다 만 內經에서 言及된 內容들에 대하여 考察하기로 

本 鼎究는 內經에서 經絡學說과 관련된 文章들 하겠다 

※ 이 논문은 1998년도 대전대화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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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十二輕絡

1) 옳絡의 定훌훌1) 

經絡學說은 韓醫學基本理論의 하나로 藏R府學說

과 같이 A體의 生理病理變化 및 相互關係를 鼎究

하는 學說이다 經絡은 A體內 氣血運行의 通路로 

서, ‘經’은 찜路의 意義가 있고, 維行의 大幹線을 

말하고, ’絡’은 羅網의 意義가 있으며 經의 分支01

고 橫行의 小路線이고‘ 羅網經絡과 같고 全身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 *없용은 A體의 表훌·上下를 

構通하고 $옳R빠器官을 連緊하는 獨特한 系統인 것 

이다2) 

內經에서는 이러한 經絡에 대하여 많은 部分에 

黃帝內經의 經絡學說메 때한 iitf究

指間하야 上合射中。l라 ------ 雷公日 何以知經服之與

絡服異也이니잇가 黃帝日 *짧&者는 常不可見也니 其虛

寶也는 以氣口知之나 服之見者는 皆絡H!k也라 雷公日

細子1 無以明其然也하노이다 黃帝日 諸絡뼈은 皆不能

經大節之間하고 必딴總道而出入하야 復合於皮中하니 

其會皆見於外랴’ 

r靈樞經2JIJ 」 “夫十二經服者 l A之所以生。l며 

病之所以成。1며 A之所以治。l며 病之所以起요 學之所

始며 I之所止也요 置之所易며 上之所難也냐” 

r靈樞·海論」 “夫十二*쪼]/k者는 內屬於府藏하고 

外絡於敗節하니” 

r靈樞·本藏j “*없R者는 所以行血氣而營陰陽하고 

i需節骨하고 利關節者也라” 

r靈樞‘經水」 “黃帝問於|技伯日 經服十二者는 

外合於十二經水 而內屬於五藏六府라 夫十二經水

者는 其有大小探漢廣狼近遠各不同하고 五藏六府之

서 言及하고 있는데, 그 內容을 살펴보면 十二經 高下小大와 受觀之多少! 亦不等하니 相應奈何잇가 夫

絡과 關聯된 部分은 現在 使用되고 있는 經絡學說 經水者는 受水而行之하고 五藏者는 合神氣塊뼈而藏 

과 類似하므로 十二經絡과 關聯된 部分은 簡略하 

게 論述하기로 하겠다. 

內經에서 *얻*용의 搬念에 該當되는 文章을 모으 

면 아래와같다 

r靈樞·經服」 “總@者는 所以能決死生하고 處百

病하고 調虛寶하나 不可不通也라 ------ *빽없十二者는 

1k行分肉之間하야 深而不見하고 其常見者는 足太陰過

於內짧之上。l나 無所隱故也E새요 諸服之浮而常見者

는 皆絡服也라 六總없1 手陽明少陽之大絡은 起於五

I) CD 全國韓醫科大學 鐵잣經7\學敎홍, $없잣學 (J:), 서울, 

集文堂, 1988. pp. 45∼ 47. 

@ 梁運通외, 黃帝內經類析, 서울, -中社, 1986. pp. 

'01∼ 88 

@ 王供圖외, 黃帝內MJ!.Wf究大成, 北京, 北京버版社, 

1997. pp. 1136∼ 1142. 

이 全國韓醫科大學 鐵잣Ml!./\學敎室, $없잣學 (J:), 서울, 集
文堂, 1988, p. 45. 

之하고 六府者는 受觀而行之 受氣而揚之하고 *짧@者는 

受血而營之하나 合而以治는 奈何엇가 刺之深漢과 왔之 

Af:數흘 可得聞乎잇가꺼 

r靈樞服度」 “*맴@罵養오 支而橫者罵絡。}요 絡

之別者馬孫絡。1라 

r靈樞·衛氣」 ’‘융gz”陰陽十二經者는 知病之所生

하고 知候虛實之所在者는 能4뿜험之高下하고 知六府之

氣街者는能知解結찢紹於門戶라能知虛實之堅軟者 

는 知補鴻之所在하고 能知六經標本者는 可以無感於

天下라” 

r素問·經絡論」 “經有常色하고 而絡은 無常하야 蠻

也나이다 帝日 經之常色운 何如요 |技伯日 ι、i한 師白

)jf좁 牌黃 賢黑하나 皆亦應其經服之色也나이다 帝日

絡之陰陽。! 亦應其經乎아 |技伯日 陰絡之色은 應其經

하고 陽絡之色은 蠻無常하야 隨四時而行也나 寒多RIJl:疑

냥하나 1疑i'.liJIJ좁黑하고 熱多則掉澤하나 掉澤則黃j힘하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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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ct皆常色。l라 謂之無病oJ요” 經絡은 A體에 모두 分布하고 있는데 그 特徵

『素問徵四失論」 “夫*댐E。1 十二요 絡服。1 三百 을 살펴보면, 머리에서는 少陽經은 얘~面으로, 太

六+五나 此는 皆A之所明知요 工之所簡用也바’ 陽經은 後面무로, 陽明經은 全面£로 흐르고 있 

『靈樞·九針+二原」 “經服十二요 絡服十五라” 다 몸통에서는 陰經은 뼈題部를, 陽經에서는 背

以上의 內容을 琮合하여 보연, 안£로는 鐵船 體部를 흐르고 있다 四뾰에서는 -般的으로 陰經

로부터 밖으로는 技節에 까지 모두를 連結시켜주 은 안쪽, 陽經은 바깥쪽을 흐르고 있다. 

는 經絡은 氣血을 個環시키고 陰陽의 氣運을 運 經絡은 일정한 個行路線이 있을 뿐만 아니라 

營시키고, 節骨을 滋養시키고, 關節을 順調롭게 다른 經絡과도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다 經絡

하여주는 機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該斷에 應用하 。l 서로 交又하는 方法으로는 手太陰經과 手陽明

여 死生을 判斷하고, 治驚에 應用하여 百病에 對 經이 만나는 것처렴 陰經과 陽經이 서로 만나는 

處하고, 據防에 活用되어 虛實을 調節시켜주는投 것과, 같은 이름의 手足陽經이 머리에서 만나는 

劃을 하는 重要한 構成成分이다 그러므로 醫學을 것처램 陽經과 陽經。l 만냐는 것과, 足少陰經과 

공부하는 사람틀은 모두 經絡에 대하여 明確하게 手少陰經이 만나는 것처럼 陰經과 陰經。1 만나는 

把握하여, 經絡을 잘 活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것이 있다 

經絡은 다시 經과 絡A로 區分하여 分肉의 사 

이를 숭어서 행하는 것은 經으로 十二個가 있고, 

經에서 가지를 쳐서 나요면서 항상 바7같으로 드러 

나게 행하는 것은 絡A로 +五絡服과 三百六十五

個의 *용R없이 있다. 그리고 絡服에서 다시 분리되 

어 皮l휩까지 이르는 것을 孫絡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없용系統으로는 十二*뿔u. 十二經節,

十二皮部 등이 있다 

2) 名輪및峰性 

4) 鍵絡짧運의 運行l휩" 

經服의 內部를 11좁環하는 것은 營氣이므로 『靈

樞·營氣」 에 나타난 것과 같이 手太陰으로부터 始

作하여 手陽明 足陽明 手陽明 手少陰 手太陽 足太

陽 足少陰 手廠陰 手少陽 足少陽 足廠陰의 順序로 

흐르게 된다 

十二經服의 備行規則은 『靈樞·핸JI頂.!~樓」 에 

“手之三陰은 從藏走手하고 手之三陽은 從手走頭하며 

足之三陽은 從頭走足하고 足之三陰은 從足走題하나이 

經絡은 手太陰뼈經, 手陽明大陽經, 足陽明몹經, 다”라고 하였고, 十二*맴E의 表臺關係는 『素問·血

足太陰牌經, 手少陰心經, 手太陽小陽經, 足太陽勝 氣形志篇」 에 “足太陽。1 與少陰으호 鳥表畵하고 少陽

Jll't經, 手廠陰心包經, 手少陽三魚經, 足少陽觸經1

足廠陰맑經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名稱에 대하 

여는 『素問陰陽類論」 , 『素問陰陽別論」 , 『靈

樞經8뼈Jj論」 , 『靈樞·太陰陽明論」 등에서 陰陽

의 盛哀·離合에 의거하여 三陰三陽으로 된다고 하 

였다 

3) 經絡의 分布3)

6 

이 與廠陰흐호 鳥表훌훌하고 陽明與太陰으호 罵表養하나 

是謂足之陰陽也요 手太陽。1 與少陰으효 寫表훌훌하고 少

陽。l 與心主로 鳥表養하고 陽明。1 與太陰£로 寫表養하 

3) (j) 숲國韓醫科大學 鐵.經7\學敎室, *$--學 (_l:), 서울, 

集文堂, 1988. pp. 61 ∼ 64. 

@ 梁運通외, 黃帝內經類析, 서울, -中社, 1986. pp. 

90∼94. 

@ 王供圖외, 黃帝內~Wf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4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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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是謂手之陰陽也라n라고 하였다 

5) 十二꿇服의 備行 및 病짧4) 

『靈樞經B「&」 에 十二~~댐@의 備行과 病證에 대 

하여 仔細하게 나오는데, 이중에서 十二經服의 ti좁 

行路線을 간만하게 要約하변 아래와 같다 十二經

服의 病證은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現在便用되고 있는 是動病·所生病과 -致하므 

로省略하기로 한다 

(1) 手太陰師經

中魚 * 大陽 * 몹 口 * 隔 * R퍼 * 뼈系 * 職下 * 
R옮內 * 밤中 * 賢內上骨下嚴 * τt口 * 魚際 * 大指
之端 * 〔支者〕 * 願後 * 次指內嚴

(2) 手陽明大騙經

大指次指之端 * 指上嚴 * 合용兩骨之間 * 兩節
之中 * 賢上嚴 * ll1外嚴 * 上觸外前嚴 * 上륨 * 觸
骨之前嚴*柱骨之會上*缺益* 뼈*隔*大陽* 

〔支者〕* 缺益 * 題 * 類 * 團中 * 口 * A中 * 算孔

(3)足陽明뽑經 

算之交領中 * 훌外 * 上屬中 * 口 * 룡 * 承짧 
* 願後下嚴* 大迎* 賴車* 耳前* 客王A* 髮際

*類顧* 〔支者〕*大迎 *A迎*唯魔*缺益*隔

* 몹*牌* 〔直者〕*敏益* 1L內嚴*簡*氣街中

* 〔支者〕 * 몹口 * 題養* 氣街* 解關 * 1*免·* R쫓 

R흉 * H떨外嚴 * 足몽선 * 中指內間 * 〔支者〕 * 下嚴三
# * 中指外間 * 〔支者〕 * 엠上 * 大指間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때한 ~究

臨內 * H옐骨後 * 隊股內前嚴 * R홍 * 牌 * 몹 * 隔
* n며 * 굶本 * 굶下 * 〔支者〕 * 몹 * 隔 * 心中

(5) 手少陰心經

心中 * 心系 * 隔 * 시、陽 * 〔支者〕 * ,G、系 * Plfil 

* 目系 * 〔直者〕 * 心系 * 師 * 職下 * 觸內後嚴 * 
射內 * 賢內後嚴 * 掌後脫骨之端 * 掌內後嚴 * 小
指

(6) 手太陽小陽經

小指之端 * 手外빼上願 * 짧中 * 賢骨下嚴 * ll1 

內얘~兩節之間 * 購外後嚴 * 됩解 * 됩牌 * 됩上 * 
敏益*心* n며*隔* 몹*小陽*〔支者〕*缺益 

* 碩 * 類 * 目鏡皆 * 耳中 * 〔支者〕 * 賴 * 없흉 * 
옳* 目內皆* 顧

(7) 足太陽願腦經

目內皆 * 賴 * 顧 * 〔支者〕 * 顧 * 耳上角 * 〔直
者〕 * 顧 * 腦 * 項 * 톱흉흉內 * 좁 * 顆 * 齊 * 賢
* R쫓Jl)'t * 〔支者〕 * 體中 * 좁 * 齊 * R짧中 * 〔支者〕
* 體 * 牌 * 좁內 * 解樞 * 解外 * 後嚴 * 8없中 * 
瑞內 * 外짧之後 * 京骨 * 小指外測

(8) 足少陰뽑經 

小指之下 * 足心 * 然용之下 * 內課之後 * 眼中
* 關內 * B없內嚴 * 股內後嚴 * 좁 * 賢 * R쫓Jl)'t * 
〔支者〕 * 賢* 8주* 隔* 8채* R옳魔* 굶本* 〔支者〕

*師*心*뼈中 

(9) 手廠陰心包輕

(4) 足太陰牌經 뼈中 * 心包絡* 隔* 三廳* 〔支者〕 * 뼈* 臨
大指之端* 指內뻐|白肉際* 核骨 * 內輝前嚴* *缺三;t* 職*購內* ll1中* 賢* 兩節之間*掌

中 * 中指 * 〔支者〕 * 掌中 * 小指次指
4) 梁運通외, 黃帝內經類析, 서울, -中社, 1986. w.124∼ 

127. 
(10) 手少陽三뽑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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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指次指之端 * 兩指之間* 手 * 뼈 * 賢外兩骨
之間 * ltt * 擺外 * 륨 * 缺益 수 H훨中 * 心包 * 隔
수 三魚 * 〔支者〕 * 體中 * 缺益 * 項 * 耳後 * 耳上
角 * 賴 * 題 * 〔支者〕 * 耳後 * 耳中 * 耳前* 客主
A* 類* 텀鏡皆 

(11) 足少陽體經

텀鏡皆 * 頭角 * 耳後 * 및흉 * 륨上 * 缺益 * 〔支
者〕 * 耳後 * 耳中 * 耳前 * g鏡皆 * 〔支者〕 * 銀
背* 大迎수 없휩* 賴車* 핏흉* 缺益* 뼈中 * 隔*
/jf * 觸* 臨養* 氣街추 毛際* 解厭中 * 〔直者〕
수缺益* 願* 뼈* 季.Mb* 解厭中 * 몹뿔陽* 腦外嚴
수 輔骨之前 * *훨骨之端 * 外體之前 * 足엠上 * 4、

指次指之間 * 〔支者〕 * 엠上 * 大指之間 * 大指l밟 

骨 * J1\甲 * 三毛

(12) 足鷹陰퓨經 

大指輩毛之際 * 足附上嚴 * 內體-τt * 上짧八 
τt * R밟內薦 * 股陰 * 毛中 * 陰器 * 小題 * 몹 송 
/jf * 觸 * 隔 * 臨助 * n候嘴之後 * 뼈觀 * 目系 * 
題 * 鎭 * 〔支者〕 * 텀系 * 賴畵 * 룡內 * 〔支者〕
*퓨수 R험수師 

다만 『靈樞·뻐客」 에서는 ‘’手太陰之服은 出於

大指之端하야 內屆•I야 備白肉際하야 至本節之後太淵

이라 留以擔하고 外屆하야 上於本節下하고 內屆하야 與陰

諸絡으로 會於魚際하고 數服井注하야 其氣惜利하냐 1* 

行獲骨之下하고 外屆 出於#口而行하야 上至於射內

嚴하야 入於大節之下하고 內屆 上行觸陰하야 入願下

內屆 走뼈라 삐||흉行遊數之屆折也라 心主之服은 出於

中指之端하야 內屆하야 個中指內薦하고 以上留於掌中

이라가 代行兩骨之間하고 外屆 出兩節之間과 骨肉之際

하며 其氣消利하야 上行三# 外屆하야 出行兩節之間하 

고 上至射內薦하고 入於小節之下하야 留兩骨之會하고 

上入於뼈中하야 內絡於心服。1라n라고 하여 五輸t。l

8 

四뾰末端에서 始作되어 밤隊關節로 끝나는 것과 

같은 순서로 經絡의 첼Ji頂을 橫寫하고 있다 이러 

한 순서는 馬王堆醫書중의 陰陽十--服갓經의 뼈 

經의 *됐용路線과 유사하지만 陰陽十一服.經보다 

는 훨씬 仔細하게 記錄되어 있고 陰陽十-服갖經 

에서는 心包經에 대한 搖寫가 없£므로, 이 部分

은 馬王堆醫書가 成立된 후에 만들어진 것이나 

『內經‘*찢]/K」 이 만들어지기 전에 作成된 文章으 

로보아야 할 것이다 

6) 十=鍵服의 힘훌能5) 

十二經服의 機能은 生理病理談斷‘治驚의 領域

」?..3료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우선 生理面에서 보면 『靈樞」 의 〈鋼@〉, 〈本

藏〉, 〈營衛生會〉, 〈뻐客〉, 〈쩌氣藏빠病形〉 등에서 

‘運行氣血營養周身·抗쩔病쩌保衛機體’의 機能。1

있다고 하였고, 『靈樞·海論」 에 “夫十二經服者는 

內屬於府藏하고 外絡於散節。1라”하여 *찢]/K 。l A體의 

內外, 表畵, 上下‘講通으로 하나의 統一된 整體를 

이루는 投劃을 한다고 하였고, 「靈樞*팽IJ」 에서 

‘’A之合於天道也에 內有五藏하야 以應五륨五色五 

時五味五位也하고 外有六府하야 以應六律이라하 

니 六律建陰陽諸經 而合之十二月十二辰十二節十

二經水十二時十二經服者하니 t댐藏六府之所以 

應天道라”하여 經絡과 면然環境과의 相應關係를 

說明하였다 

病理面에서는 A體에 !J'~氣가 慢犯하게 되면 經

絡은 運行氣血營養周身抗響病뻐保衛機體의 機能

을 發揮하지 못하게 되어 經絡파 連結된 內藏, 五

SJ CD 숲國韓醫科大學 鐵.經1\學敎室, $흉.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48∼ 58. 

@ 梁運適외, 黃帝內經類析, 서울, -中社, 1986. 

pp.102∼ 104. 

@ 王洪圖외, 黃帝內잃冊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1151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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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四敗, 節骨 등에 病變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으로 『素問」 의 〈慘刺論〉과 〈皮部論〉과 <

藏氣法時論〉 및 『靈樞」 의 (ff~해@〉에서 外部의 뻐 

氣는 반드시 經服을 통하여 A體의 內鐵‘ 五官, 四

敗, 節骨 등에 傳導하게 되는 現象과 證候를 밝혀 

놓았고, 특히 『素問‘양要經終篇」 과 『靈樞經

服』 에서는 十二經服에서 經氣總의 證候에 대하 

여 詳細하게 밝히고 있다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昭究

支構하고 入於天騙外關也라 手陽明根於商陽하고 ‘潤於

合씁하고 注於陽짧하고 入於技突 偏歷也라 此所謂十

二經者의 盛絡。1 니 皆當取之니이다”라고 하였고, 『靈

樞-衛氣」 에 “足太陽之本은 在眼以上五τr中하고 標는 

在兩絡命門하니 命門者는 目也라 足少陽之本은 在嚴

陰之間하고 標는 在짧龍之前하니 짧龍者는 耳也라 足少

陰之本은 在內體下上三#中하고 標는 在背輸與줌下 

兩服也라 足廠陰之本은 在行間上五#所하고 標는 在

談斷面에서는 r靈樞官能」 에서 十二*맴따이 背輸{1J,라 足陽明之本은 켠E圍兌하고 標는 켠EA迎하나 賴

흘러 가는 部位와 病變의 關係로써 ~좁經該斷의 方 快j흉觀也라 足太陰之本은 在中封前上四#之中하고 

法을 說明하였고, 『靈樞經服」 에서 手魚部의 絡 標는 在背輸與줌本也라 手太陽之本은 在外짧之後하고 

服의 隆起와 隔沒 그리고, 色澤의 變化로 쓸察하 標는 在命門之上一τr也라 手少陽之本은 在1J、指次指

는 方法을 說明하였다 之間上二τ하고 標는 在耳後上角下外皆也라 手陽明

治擔面에서는 內經의 거의 全 部分에서 經絡을 之本은 在附骨中 上至別陽하고 標는 在顧下合짧上也 

利用한 鐵갓治擔를 說明하였다 라 手太陰之本은 在#口之中하고 標는 在服內動也라 

7) 홈本6) 

十二*맴K의 標本에 대하여서는 『靈樞‘根結」

에 “太陽根於至陰하고 結於命門하니 命門者는 덤也요 

陽明根於團兌하고 結於顆大하니 顆大者는 銷耳也요 少

陽根於혔陰하고 結於짧龍하니 짧龍者는 耳中也라 -- -

太陰根於隱白하고 結於太용。1요 少陰根於演良하고 結

於嚴렸。1요 }新陰根於大敎하고 結於玉英하고 絡於睡中

。1라 ------ 足太陽根於至陰하고 짧於京骨하고 注於昆짧 

하고 入於天柱飛揚也라 足少陽根於嚴陰하고 ‘끊於묘塊 

하고 注於陽輔하고 入於天容光明也라 足陽明根於廣兌

手少陰之本은 在鏡骨之端하고 標는 在背輸也라 手心

主之本은 在掌後兩節之|웹二#中하고 標는 在服下下

三#也라 凡候此者는 下虛則廠하고 下盛則熱하며 上虛

則Hz하고 上盛則熱痛。1라 故로 實者는 總而止之하고 虛

者는 引而起之라”라고 하여 言及하고 있다 

韓醫學理論에 있어서 標本을 運用한 理論은 매 

우 많이 있고, 그 意義 또한 매우 廣大하다 이를 

要約하면 內部는 本이고 外部는 標이며, lE氣는 

本이고 쩌氣는 標이며, 病因은 本이고 jJE狀은 標

이며 1 先病은 本이고 後病은 標가 되는 것 퉁이다 

r靈樞,衛氣」 에서는 十二*펌@의 標本에 대하여 

하고 、짧於衛陽하고 注於下陸하고 入於A迎豊隆也o]라 四敗가 本이 되고 頭面顆幹이 標가 된다고 하였 

手太陽根於少澤하고 짧於陽씁하고 注於1J、海하고 入於 고, 『靈樞*없놈」 에서는 十二*댐@의 *없놈이라고 

天짧支표也라 手少陽根於關衝하고 ‘끊於陽池하고 注於 하여 十二*짚]JK의 標本에 대하여 r靈樞衛氣」 에 

서와 類似한 內容의 記述을 하였으니 經絡學說에 

6) CD 全國韓醫科大學 鐵.經7\學敎室, $£쨌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1따∼ 105. 
@ 梁運通외, 黃fff 內經類析, 서울, -며社, 1986. pp, 

114∼ 115. 

@ 王洪圖외, 黃帝內용[lUf究大成, ~~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53 ∼ 1155. 

서의 標本은 經絡의 上下部位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十二經服의 標本理論은 흉病의 쓸斷과 그 辦證

施治에 상당한 價{直가 있는 것이다 그러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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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樞衛氣」 에서 “凡候此者는 下虛則廠하고 下盛

R!J熱하며 上虛&!Jilt하고 上盛&1J熱痛。1라 故호 寶者는 絡

而止之하고 虛者는 引而起之라”라고 하여 아래에 位

置하는 것이 本A로 本虛하연 寒廠이 생기고 뼈熱 

이 아래에서 充盛하면 發熱의 *'狀。l 냐타냐며 , 

위에 位置하는 것은 標로 表虛하면 腦옮의 *'狀。l

(1) 氣짧의 意義

r內經」 에서는 氣街에 대하여 r素問」 의 〈慶

論〉, 〈刺禁論〉, 〈氣服論〉, 〈骨空論〉, 〈水熱大論〉과, 

『靈樞」 의 〈*맴@〉 , 〈雜病〉, 〈海論〉, 〈避順ijl",樓〉, <

衛氣 衛氣失常〉, 〈動輸〉, 〈刺節률뼈〉에서 言及되고 

나타나고 表寶하면 痛뾰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 있는데, 대체로 세가지의 意味로 쓰여지고 있다 

효 治濟에 있어서도 標本의 虛寶을 상세하게 觀察 8힘J:l=~ . 題部, 頭部, 맴部에서 氣를 모아서 運行시키 

하여 實하면 뻐盛하게된 原因올 除去하고 虛하면 는 運路라는 意、味와, 氣街動服이라는 t位의 意味

氣血個行을 고르게 하여 iE氣를 며復시켜야 한다 와, 體表에 나타나는 一定한 部位라는 意味로 使

고 하였다 그러므로 『素問標本病傳論」 에서 “知 用되고 있다 그러나現在에 와서는 『靈樞·衛氣」

標本者는 萬學萬當하오 不知標本者는 是謂훌行。l라”라 의 “知六府之氣街者는 能知解結찢紹於門戶라”와 

고 하였다 『靈樞動輸」 의 “夫四末陰陽之會者는 t憶之大絡

治擔面에 있어서는 『靈樞衛氣」 에 ’能知六經 也요 四街者는 氣之個路也라 故絡總則쟁通하고 四末

標本者는 可以無感於天下라”라고 하여 *맴E의 標本 解RIJ氣從合*}니 相輸如環。I•↓”에 依據하여 꺼의 모두 

理論이 흉病治擔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投뿜j을 한 가 氣街에 대하여 氣을 모아서 違行시키는 作用을 

다고 하였으냐, 그 具體的연 內容을 보면 , r靈樞·

終始」 에 ”病在t者는 下取之하고 病在下者는 高取之

하며 病在頭者는 取之足하고 病在體者는 取Lil圖。|라”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 氣街의 分布와 構成

고 하여 上病은 아래에서 治擔하고. 下病은 위에 『靈樞衛氣」 에서는 “뼈氣有街하고 題氣有街하고 

서 治擔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經氣가 上下로 서 頭氣有街하고 經氣有街라 故氣在頭者는 止之於腦하고 

로 連結되 어 있으므로 ”上病下取 下病上取”의 治續 氣在뼈者는 止之牌與背R렁하고 氣在題者는 止之背廳

原則의 基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四敗 與衝服於觸左右之動服者하고 氣在맴者는 止之於氣

下端의 輸t들이 頭뼈題背 둥의 흉뽕、에 應用할 수 街 與承山짧J:以下라”라고 하여 氣街의 分布는 頭

있게 되는 것이다 部는 腦, g觸g는 鷹과 十-雅以上의 背廳, 題部는 

이상으로 보아 *돼@의 標本理論은 本은 *맴@의 十一維以下의 背輸와 關左右의 動服이 있는 衝眼,

根本A호 經氣가 始作되는 곳이며 下部에 위치하 8잎部는 氣街와 承山 뿔上以下에 나타난다고 하였 

는 것이고, 標는 經服의 末端으로 經氣가 收敬되 

는 곳이며 上部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휠街7) 

끼 @ 숲國韓醫科大學 짧~~m쩔敎쫓, 짧%學 (上) , 서울, 

集文堂, 1988. p. 106. 

10 

@ 梁運通외, 黃帝內엎類析, 서울, 一中itt, 1986. p. 

115. 

마 특히 뼈部와 題部의 氣街는 모두 옴통의 前後

에 分布되어 서로 相應하게 分布되어서, 五藏六服

의 ~病을 背輸?℃이나 眼幕7℃에서 治擔할 수 있게 

하는 理論的인 根擺를 提供하여 준다, 

氣街는 A體를 頭뼈題맨의 너l부분A로 냐누에 

@ 王洪圖외, 黃帝內잃m究大成, ~~흙, ~~京出版社,

1997. pp. 1162∼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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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鼎究

각 部位가 제각기 나뉘어 獨立的인 組織과 系統을 하고 留而不去하연 入舍於經服하야 內連五藏하고 散於

維持하면서 제 각각의 機能을 發揮하고 있으면서, 陽몹라”라고 하여, 經服은 비교적 A體의 갚은 部

各 部分에 分布된 經絡系統과 連結되어 經絡의 縮 位를 --定한 路線을 따라서 흐르는 것인데 반해, 

通을 원활하게 하는 投劉을 한다. 특히 四海(腦篇 *g얘@에서 分支되 어 橫行하는 服絡을 絡服。l 라고 

隨海‘ 睡中薦氣海, 몹罵水뤘之海, 衝服罵血海)와 하였고 絡服에서 다시 分支되어 皮I홉에 까지 이 

位置的으로도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으며, 五購六 르는 服絡을 孫、絡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絡服은 

服와도 緊密하게 連結되어 있으므로 鐵服의 氣血 經Bil에 橫行하고 交又하는 것으로 A體의 職服,

을 氣街를 통하여 여러 經絡과 體表에 보내주는 

投뽑j을 하게 된다 

氣街를 利用한 治續法으로는 『靈樞衛氣」 에 

l取此者는 用臺鐵호대 必先按而在久하고 應於手。l어든 

乃째I]而予之라 所治者는 頭痛R효1r 題痛中滿暴眼 及

有新積。1라 痛可移者는 易E也j어니와 積不痛。1연 難E

也j라”라고 하여 頭痛뼈ff 題痛中滿暴眼 及有新積

등의 1lE狀이 나타냐는 氣街의 흉病은 월동鐵을 使用

하여 治續하여야한다고하였다 이는韓醫學에서 

의 ‘上病下取 下病上取’하는 理論의 根據가 된다고 

할수있다 

9) 十五絡服8)

器官, 孔嚴 빛 皮肉節骨 등을 連結시켜주는 通路

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靈樞·九針十二原」 에 갱3왜m十二요 絡服十五라” 

라고 하고, 『素問氣'/\.論」 에 “孫絡三百六十五t

會1 亦以應一歲하니 以益奇뻐하며 以通榮衛라”라고 

하여 絡服系統을 十五絡服과 三百六十五個의 絡

Hlk으로 區分하여 說明하고 있다 

『靈樞‘1]、針解」 에 “節之交三百六十五會者는 絡

服之慘灌諸節者也라”라고 하였듯이 A體의 氣血을 

全身에 供給시켜주는 作用을 하는 것A로 볼 수 

있고, r靈樞$氣職服病形j 에 “十二*맴@ 三百六

十五絡。1 其血氣l 皆上於面而走空嚴 ----” 其氣之

律滅。1 皆上薰於面。l라”라고 하고, r靈樞?짧효」 에 

絡服에 대하여 『靈樞服度」 에 "經服篇養요 支 ’陽몹受觀에 ””’· 中魚出氣如露하니 上注짧용 而慘

而橫者罵絡。1오 絡之JJIJ者薦孫。l라”라고 하였고, 『靈

樞·*&해m」 에 ‘*맴K十二者는 1*·行分肉之間하야 深而

不見하고 , •. ,.· 諸服之浮而常見者는 皆絡服也라 --­

諸服之浮而常見者는 皆絡服也라 ------ 黃帝日 諸絡

Hlk은 皆不융않옆大節之間하고 £行絡道而出入하야 復合

於皮中하니 其會皆見於外라”라고 하였고l 『素問終

刺論」 에 “夫뼈之客於形也에 必先舍於皮毛하냐니 留

而不去하연 入舍於孫服하고 留而不去하연 入舍於絡服

B) CD 金國韓醫科大學 鐵--용m學敎室, i없--學(上), 서울, 
集文풀, 1988. pp, 147∼ 157. 

@ 梁運通외, 黃帝內짧類析, 서울, -中社, 1986. pp. 9 

8∼99, 106∼ 107. 

@ 王洪圖외, 黃帝內經Jill究大成, 北京, 北京버版社, 

1997. pp.1181 ∼ 1186. 

孫Bil하야 律波和調하야 變化而7}j.寫血。l아”라고 하여 

血滅이 服內를 흐료다가 孫絡服을 따라서 服外로 

흐르게 되어 服外의 律波과 化合하여 藏R빠組織 및 

皮}휩購理에 營養을 供給하여주는 것이라고 하였 

다 

『素問氣'/\.論」 어l “孫絡三百六十五'/\.會1 亦以

應-歲하나 - --,, 以通營衛라”라고 하여 孫絡。1 營衛

를 統通시켜주는 作用이 있다고 하였고l 『靈樞動

輸」 에 “夫四末陰陽之會者는 此氣之大絡也j오”라고 

하여 陰陽*&왜m이 四股에서 만나는 部分을 氣의 大

絡이라고 하여 絡服은 營衛의 氣運을 統通시켜주 

는 投劉이 있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한편 十五絡服에 대하여서는 r靈樞經服」 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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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備行路線과 病證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으니, 

十二經服에서 각각 하나씩의 絡服이 있고, 任服과 

督服에서 하나씩의 絡服이 있고, 牌藏에는 다른 

하나의 大絡이 있으므로 十五絡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素問平A氣象論」 에 “뽑之大絡올 名日虛

里라”라고 하여 몹에도 大絡이 하나 더 있다고 하 

여 모두 十六絡服이 된다 그러나 『靈樞·九針十二

原」 이 나 『靈樞·*펌없」 등의 文章을 살펴보띤 모 

두 絡服이 十五個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서도 便宜

上 十五絡服이라고 말하기로 하겠다 

『內經」 에서 經絡學說이 현채의 *없용學說과 

크게 다른 部分은 奇經八眼과 關聯된 部分이다‘ 

『內經」 에서는 督服, 任服, 衝服, 維服, 帶服, 짧 

服 등의 用語가 包含되어 있으나, 奇經八服이라는 

用語가 形成되지 않았고, 또 督服, 任服, 衝服에 

대해서는 比較的 f램머하게 言及되 었으나 나머지 

維服, 帶服, 짧服에 대하여서는 거의 言及하지 않 

았다 그러므로 『內經」 에서의 奇經八服에 대한 

理論은 十二*댐E理論이 거의 完成된 것과는 달리 

奇經八服에 대한 理論은 形成되는 過程中에 있는 

十五絡服個行의 特徵을 살펴보면 우선 十五絡 것으로 思챔된다 

服에서 任服督服牌의 大絡을 除外한 나머지 十二 奇經八服이 라는 用語가 처음으로 나타난 文敵

經의 大絡은 모두 該當經服。l 흐르는 며股의 뼈짧 은 『難經」 으로 〈二十七難〉에서 꺼없有奇經八服者 

部位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十五絡服의 支服 하야 不物於十二經은 何也요6라고 하여 奇經八服。1

은 서로 表훌가 되는 藏服의 *엎없으로 連結되어 十二*Ifill*-과는 別途로 作用하는 經絡系統£로 認

있3며, 大部分의 十五絡服은 四股의 體表에 分布 識하였고‘ 〈二十八難〉과 〈二十九難〉에서도 奇經八

되어 있고, 手太陰의 絡服을 除外한 나머지의 十 服에 대하여 仔細하게 言及하여, 後世의 奇經八服

五絡服은 個行路線이 大體的무로 四股末端에서 

옴통이나 머리를 향하는 求心性의 流注를 나타내 

어, 十二經絡이 如環無端하는 것과는 다르고 오히 

려 馬王堆쁨書의 十一*~왜E의 流注9)와 유사한 점 

을보인다 

『素問移刺論」 에 “夫뻐客大絡者는 左注右하고 

右注左하며 上下左右 與經相千 而布於四末。1라”라고 

하여 大絡은 A體의 內外上下를 經服을 따라서 흐 

르기 때문에 며股末端에 까지 分布된다고 하였다 

2. 奇經A願1이 

h퓨究에 커 다란 頁敵을 하였다ll) 

『內經」 에서는 『素問」 의 〈上古天힐論〉, 〈學

痛論〉, 〈慶論〉, 〈氣服論〉, 〈骨空論〉과 『靈樞」 의 <

經服〉, 〈營氣〉, 〈服度〉‘ 〈寒熱病〉‘ (i휩빼>. 〈遊JI願B

擾〉, 〈衛氣〉, 〈動輸〉, 〈五륨五味〉, 〈百病始生〉 등에 

部分的으로記錄되어 있다 이에 『內經」 에 나타 

난 奇經八服의 各各에 대하여 各 經]JiLI]”로 考察하 

고차한다 

1) 홈服 

衝nl의 備行經路에 대해서 『內經」 에 나오는 

文章을 모아 各各의 內容을 簡略하게 表示하연 다 

음과같다 

이 馬짧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 『素問癡論」 - 衝服者 ------ 與陽明 合宗節 * 
社, 1992. pp‘ 90∼ 94. 

10) CD 全國韓醫科大學 鐵쨌經칸學敎室, 鐵쨌學(上), 서 @ 王供圖외, 黃帝內經jiff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울, 集文堂, 1988. pp. lll ∼ 117. 1997. pp. 1166 ∼ 1181. 

@ 梁運通외, 黃帝內經類析, 서울, i中社, 1986. pp. 11) 崔昇勳,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1998, pp. 157 ∼ 
94∼97, 104 ∼ 10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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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氣街 ------ 屬帶服 * 絡督服
『素問짧痛論」 - 起於關元 * 隨題直上 * 
『素問·骨空論」 - 氣街 * 少陰之經 * 俠齊上行

*至뼈中 

『靈樞·五륨五味」 - 衝服任服 ; 皆起於뼈中 * 
上~좁背홍홍 

- 浮而外者 :~좁題右 * 上行 * 會於뼈 
n候* 었lj而絡륨口 

『靈樞평)1頂.!~煙」 - 其上者 出予趙觀

-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 出氣街 * 
~좁陰股內嚴 * 入6명中 * 밝骨內 * 內짧後屬而別 

- 其下者 • 뾰少陰之經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돼究 

가 깊다고認識하였으나, 天쫓가 이르면 任服衝服

이 盛하여 生植能力이 나타나게 되고, 만일 任服

衝服이 哀少하면 天쫓가 觸하며 生植機能을 잃게 

된다고 하였으며 , 또한 任服衝服은 髮鎭의 生長에 

있어서 重要한 投劉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衝服의 異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徒

狀은 평氣養急、, n밟動應手, 覆不生, 下敗廠冷, 體重

身痛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衝服과 關聯된 病

徒들에 관한 記錄온 다음과 갇다 

『素問·骨空論」 “衝服。1 鳥病하연 평氣養急” 

『素問爆痛論」 “寒氣客於衛뼈하면 衝R많g於關 

元하야 隨題直上하니 寒氣客則服不通하고 服不通則氣

- 其前者 ‘ 1*行出엠屬 * 下個엠 * 入 因之 故n밟動應手옷오” 

大指間 『靈樞·五륨五味」 “숱者去其宗節하야 傷其衝服하 

『靈樞動輸」 - 與少陰之大絡 起於賢下 * 出氣
街 ~ ~좁陰股內嚴 * %入觸中 ~ ~좁R얻骨內嚴 * #少
陰之經 * 下入內짧之後 * 入足下

- 其別者 쩌入짧 * 出屬엠上 * 入大
指之間

이에 衝服의 ~좁行經路을 다시 結合하여 보연, 

關元 또는 뼈中에서 起始하여 氣街를 거천 후에 

上行하는 것으로는 등으로 가는 것과, 배꼽주위를 

따라 올라가서 뼈中에 이르는 것과, 뼈唯, 口륨 및 

f뼈顆에 이르는 것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氣街에서 

股內嚴을 따라 爛中에 이르고, H쪼骨內嚴과 足內課

後에 이르러 足下로 가는 것과, 內짧에서 멤屬을 

거쳐 大指間으로 이르는 것이 있다 

衝服은 五藏六服의 바다가 되는 것으로l 五藏

六服가 모두 衝服으로부터 氣運을 받는 것이다. 

衝服은 위로는 陽氣를 慘入시키고, 아래로는 三陰

經과 下敗의 絡m~에 氣運을 넣어 주고1 IDL肉을 따 

뜻하게 하여준다 그리고, ‘*댐E之海’ 또는 ‘十二經

之海’라고 하여 慘灌鎔삽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 

다 그리고, 衝服이 身體의 成長이나 生植과 관계 

야 血鴻不復하고 皮l홈內結하야 륨口不榮 故鎭不生。1니 

이다 

『靈樞·劃|범.!~獲」 “夫衝服者는 ------ 故로 別絡。l

結則엠上。1 不動하고 不動則廠하고 廠則寒옷나이다” 

『靈樞海論」 “血海有餘하연 則常想其身大하야 佛

然。1나 不知其所病。1오 血海不足하연 亦常想、其身1J、하야 

俠然。1나 不知其所病。1라 

『靈樞·百病始生」 ’‘虛뻐之中A也 1 •• ,--- 在1*

衝之時에 體重身痛。1라 ------ 息而成積이라 ------ 其著

於代衝之服者는 端端應手而動하고 發手則熱氣下於

兩股 如j易決之狀。1라” 

2) 任服

任服의 ~좁行經路에 대해서 『內經」 에 나오는 

文章을 모아 各各의 內容을 簡略하게 表示하면 다 

음과같다 

『素問骨空論」 - 起於中極之下 * 上毛際 * 備
題臺 * 上關元 * 至뼈唯 * 上願個面入g

『靈樞營氣」 - 絡陰器 * 上過毛中 * 入簡中 * 
上備題훌훌 ‘ 是任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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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樞五륨五味」 - 衝服任服 ‘ 皆起於뼈中 * 鎭上 * 入絡腦 * 還出 ~ .lliJ下項 ~ 11좁릅體牌內 * 俠
上11좁背養 'JffM쫓中 * 入V좁齊絡賢 

- 其浮而外者 ‘ 11좁題右 * 上行 * 會於 - 其少題直上者 ‘ 貴齊中央 * 上實心入
n며唯 ~ .lJIJ而絡륨口 嗤 * 上願環톱 * 上緊兩팀之下中央 
任服의 服長은 四R五τ이라고 하였고, 任服도 『靈樞營氣」 • 上類 ~ 11좁嚴 * 下項中 * 德흡 * 

衝服과 같이 身體의 成長이나 生植과 關係가 깊다 入顧 • 是督服也

고 認識하였으니, 天쫓가 이르면 任聊衝服01 盛하 

여 生植能力이 나타나게 되고, 만일 任服衝服이 

豪少하면 天쫓가 觸하며 生植機能을 잃게 된다고 

하였요며, 또한任服衝服은髮鎭의 生長에 있어서 

重要한 投뽑j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任服의 異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徒

狀은 七꽤, 帶下寢聚, 體痛, 쫓不生등이 나타난다 

고 하였다 任服과 관련된 病徒플에 관한 記錄은 

마음과같다 

r素問·上古天률論」 퍼七에 任服。l 虛하며 太衝

服o) 賣少하야 天쫓觸하며 地道不通 故호 形壞而無子

也라” 

『素問·骨空論」 “任服。1 鳥病하연 男子는 內結七

9피하고 女子는 帶下病聚요” 

『素問刺體痛論」 “會陰之服。) 令A體痛하연 痛

上漂漂然ff出하나 규乾令A欲餘하고 용1'E欲走하나” 

『靈樞·五륨五味」 “其有天숱者는 ---… 此天之

所不足也나 其任衝不盛하고 宗節不成하며 有氣無血하 

얘 屬口不榮 故鎭不生。}나이다” 

3) 쩔服 

督nlK의 備行經路에 대해서 『內經」 에 나오는 

文章을 모아 各各의 內容을 簡略하게 表示하면 마 

음과같다 

『素問·骨空論」 - 起於少題 * 下行骨中央
- 其絡이 個陰器 * 合養間 * *홍養後 * 

別鏡뽑 * 至少陰 * 與巨陽 中絡者 合少陰 * 上股
內後嚴 * 實흡屬賢 * 與太陽 起於目內皆 * 上類交

14 

督版의 길이는 四R五>t이라고 하였고, 督服의 

異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徒狀은 흉彈反折, 衝

?피, 女子에서 不組과 廳傳, 遺國! 재옳乾 등이 나타 

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素問骨空論」 에서 

言及된 內容은 11좁行과정에 관한 表現이 아주 仔詳

하여 後世 醫家들이 督服을 言及하는데 있어서 많 

이 活用되었다 

한편 督服의 異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住

狀은 휴彈反折, 衝패, 不캘廳傳, 遺爾짧乾, 腦風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督服과 관련된 病住들에 

관한 記錄은 마음과 같다. 

『素問骨空論」 “督nlK。l 寫病하연 흉彈反折oj 라 

此生病。1 從少題上하야 衝心而痛하야 不得前後하 

연 鳥衝?피。1요 其女子는 不캘羅傳하며 道翊짧乾oj 라 督

服生病은 治督服。}냐 治在骨上。}요 甚者는 在齊下營o)

라 

『素問風論」 “風氣 1 11좁風府而上하연 則鳥腦風。1

라 

『靈樞經服」 “督服實 則흉彈反折하고 虛則 頭

重高搖之라” 

4) 騙服

짧服의 個行經路에 관한 記錄을 살펴보면 『靈

樞寒熱病」 에 “足太陽。1 - ---- 乃別陰짧陽짧하나 陰

陽相交하야 陽入陰出호대 陰陽交於팀鏡皆하나”라고 하 

여 짧服에는 陰짧服과 陽짧服이 있다는 것을 밝혔 

고, 『靈樞服度」 에 “起於然骨之後하고 上內體之上

하야 直上個陰股하야 入陰하고 上個뼈畵하야 入缺益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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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出A迎之前하야 入煩하야 屬 텀 內皆하고 合於太陽陽

짧而上行”한다고 하였A니, 。l는 陰짧服의 備行經

路와 類似하다고 認定되고 있다, 짧服의 길이는 

七R五#이라고 하였는데, 『靈樞紙度」 에 “黃帝

티 짧服有陰陽하니 何服當其數요 l技伯티 男子數其陽

하고 女子數其陰하나 當數者! f많經。1 요- 其不當數者1

薦絡也니。|다”라고 하여 짧服에는 陰짧服과 陽짧服 

이 있다고 하였£냐, r內經」 에서는 陽짧服의 領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R究

서 뻐氣가 足陽짧의 服에 客하여 內皆로부터 덤痛 

。l 시작된 것을 外짧之下半#所인 申!lilt을 빼함 

2..로서 治據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협服 

帶服의 領行에 대하여는 r靈樞經別篇」 에서 

‘’足少陰之iE은 , •• , •• 當十며推하야 出屬帶服。1라”라고 

하여 帶服에 대하여 間斷하게 搖寫하였다 帶服의 

行經路에 대하여 言及하지는 않았다 病證에 대하여서는 『素問慶論」 에서 ”陽明이 處

한편 짧服의 異常에 의하여 냐타날 수 있는 在 ~u宗節。l 維하고 帶服不引 故호 足흉不用也니。l다.라고 

狀은 陰짧服과 陽짧服에서 모두 눈과 관련지어서 하여 帶服이 不引하게 되연 足覆不用하게 된다고 

言及하었으니 , 텀痛의 뾰狀이 나타날 수 있고, 陽 짧게 言及하였다. 

氣가 盛하면 不眼이 되고, 陰氣가 盛하면 多眼。l

된다고 하였다 짧服과 關聯된 病徒들에 관한 記

錄을 陰짧服과 陽짧ni.2..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 

다‘ 
• 陰짧服 

r靈樞·寒熱病」 !’陰짧陽짧하냐 陰陽相交하야 陽入

陰出호얘 陰陽交於目짧활·}냐 陽氣盛則碩B하고 陰氣

盛則碩目。1라 

r靈樞服度論」 ’‘氣井相還~tl앓i需目하고 氣不榮

~IJ 目不合。1라” 

『靈樞大感論」 ’衛氣留子陰하연 不?협f子陽하고 

留子陰則陰氣盛하고 陰氣盛~IJ陰짧滿•l야 不得入予陽

則陽氣虛 故덤閒it!과’ 

• 陽짧·~ 

r素問緣刺論」 ‘’뻐客子足陽짧之服하연 令A目

痛。l 從內빠始라” 

『靈樞%客論」 ”衛氣獨衛其外하야 行於陽하고 不

得入於陰이라 行於陽하연 則陽氣盛하고 陽氣盛則陽짧 

滿하야 不得入於陰하고 陰虛 故텀不碩。l나이다” 

한편 짧服을 使用하여 治癡할 수 있는 홈思에 

대하여서는, r靈樞熱病篇」 에서 癡病과 目中*

痛을 治標할 수 있다고 하였고, 『素問*청후IJ論」 에 

6) 維服

維服에 대하여서는 『素問·刺體痛論」 에 “陽維

之服。1 令A體痛하연 痛上佛然睡o]라”라고 하여 單純

하게 體痛。l 있을 애 維服올 i!llJ鐵하여 흉病을 治

續한다고하였다 

奇經八願에 관한 내용을 *옆@流注와 病證을 篇

主로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우 

선 *엎&의 流注路線을 考察하연. 督服과 任服을 

除外하고 생각하면 奇經에서는 職服와 관련되는 

經服이 없고‘ 각 奇經사이에서의 表훌配合과 같은 

相關關係가 나타나지 않으며 l 奇經운 獨立的2..3료 

偏行하지 않고 十二正經에서 別途로 行하는 經絡

路線。l라는 特徵을 把握할 수 있다 그러냐 督服

에서는 賢職과 心鐵드로 經~이 흐르고, 또한 任

服과 督服은 서로 表훌關係가 되며, 각각 엽體의 

輸t을 가지고 있으므로, 基本的£로는 十二正經

과 강은 範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으로 淸伯

仁은 ’十며iE經’이라고 命名하기도 하였다. 

奇經에서의 病證을 보면 衝§i과 任服과 督服과 

짧IDK에서는 比較的 仔細하게 言及。l 되 어 있으나, 

나머지 奇經에서는 아주 間斷하게 記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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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무로 보연 十二經絡理論이 內經에서 거의 

完成된 것과는 달리, 奇經에 대한 理論은 內經에 

서는 조금씩 形成되어 가는 過程에 있는 것이고, 

難經에 이르러 거의 完成된 理論이라고 할 수 있 

겠다. 

3. 觸썼 

內經에서의 經大에 대하여 言及한 部分으로는 

-般的인 經'A을 言及한 部分과 十二原t과 五輸

六과 같이 經?℃系統으로 言及한 部分이 있다‘ 

먼저 一般的인 經大을 言及한 것으로는 『素問

氣府論」 에 “足太陽服氣所發者는 七十八t。l니 兩眉

頭各-이오 入髮至項 三#半의 倚五 相去三#에 其浮

氣在皮中者는 凡五行 行五니 五五二十五요 項中大節

兩佛。1 各一。1요 風服兩佛。1 各-。l오 俠背以下 至oc

尾二十一節。l니 十五間에 各一。1요 五藏之兪各五요 六

服之兪各六。1요 委中以下至足小指傑。1 各六兪라 足

少陽服氣所發者는 六十二t。l니 兩角上。l 各二요 直

目上髮際內 各五요 耳前角上。l 各-。l오 耳前角下 各

-이오. 銀髮下 各一。l오 客主A.01 各-。1요 耳後階中o]

各-。1오 下關。1 各-이요 耳下牙車之後 各-。l오. 缺益

。, 各一。l요 據下三>]과 臨下至展 八間。! 各一o]요 關

樞中4旁。1 各一。l요 隊以下至足 小指次指 各六兪라 足

陽明mK氣所發者는 六十八六。l니 賴顧髮際備。l 各三。1

오 面짧L骨空이 各一。l요 大迎之骨空o] 各一。1요 A迎。1

各-。1요 缺益外骨空。1 各-。|오 鷹中骨間。1 各一이오. 

俠鴻尾之外 當추L下三>]에 俠몹院。1 各五요 俠齊廣三

>]。1 各三。l요 下齊二# 俠之各三。1오. 氣街動服。l 各

-이오. 代흉上。1 各一。1요 三里以下후 至足中指7f 各八

兪니 分之所在六空。1라 手太陽服氣所發者는 三十六

大이니 目內皆各一이요 目外各一。l요 짧L骨下 各-。1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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耳郭上 各一이오 耳中o] 各-이오 巨骨大o] 各-이오 曲

짧h骨大oJ 各-01오 柱骨上隔者는 各--!오 上天,횡며 

>]。1 各-이오 됩解 各一이오 릅解下三>]。l 各-이오 射

以下至手小指本o] 各六兪라 手陽明服氣所發者는 二

十二大이니 훌空外嚴項上oJ 各二요 大迎骨空。l 各--이 

오 柱骨之會 各一이오 體骨之會 各一이오 射以下 至手

大指次指本。l 各六兪요 手少陽服氣所發者는 三十二

大써 짧L骨下 各-이오. 眉後 各-이오 角上。1 各一。l요 

下完骨後 各一이요 項中足太陽之前。l 各-01요 俠技

突。l 各-이오. 됩貞。l 各一。l요 됩貞下三>]分間。1 各­

。1요 射以下 至手小指次指本。! 各六兪라 督»JN.氣所發

者는 二十八7℃。1니 項中央。1 二요 髮際後中。1 八。1오 面

中。1 三o] 오. 大雄以下호 至뾰尾及佛。1 十五7℃이라 至짧 

下 凡二十-節o] 니 휴推法也라 任服之氣所發者는 二

十八大。1니 候中央。l 二요 鷹中骨階中。1 各一。1요 鴻尾

下三# 몹院五>] 뿜院以下 至橫骨六>]半-이 題»JN.

法也라 下陰別。1 -01오. 目下各-이오. 下톱-。l오 斷歡

交一。1라 衝»JN.氣所發者는 二十二t。l니 俠鴻尾外各半

>] 至齊;f。l -。1오 俠齊下佛 各五分 至橫骨>]。1 -。1

니 題HIN.法也라 足少陰줌下와 廠陰毛中急»JN.。l 各-。l오 

手少陰。1 各-。1요 陰陽짧 各-。l오 手足諸魚際服氣

所發者니 凡三百六十五大也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經服의 氣가 나타나는 大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經服의 氣가 나타나는 곳이란 經服의 氣가 交會하 

고 出入하는 곳으로 氣府라고도 하며, 반드시 該

當 經服에서 個行하는 經大들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氣府의 총 숫자는 共同으로 나타나는 것 

을 除外하연 모두 374개로 나타냈으며 , 그 分布는 

手三陽經에서는 頭, 項1 팀, 背, 題兩測과 下股外

얘~에, 手三陽經에서는 頭, 面, 耳j 目, 됩兩뼈, 上

股外빼에 , 督»JN.은 面, 頭, 項, 背, 要, 짧部의 표中 

線에, 任服에서는 面, n像, 碩, 뼈題部의 iE中線에; 

衝服에서는 鴻尾, 簡題, 橫骨옆의 足少陰賢經t에 

주로分布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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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氣'A論」 에 “黃帝問日 슛聞호니 氣六。1 三

百六十五효 以應-歲라하니 未知其所라 願쭈聞之하노 

라 ”’… 職兪五十六。l요 船兪七十二六。1요 熱兪五十

九大。1요 水兪五十七六。1오 頭上五行。1 行五하니 五五

二十五大이오 中齊兩傑。1 各五 凡十大。1오 大推上兩

備。l 各- 凡二t。1오 텀睡子浮白이 二大이오 兩解厭

分中。1 二t。l오 續훌二'A。1요 耳中多所聞。1 二'A。1오 

眉本。1 二t。1오 完骨。l 二大。l요 項中央。1 -大。1오 tt 

骨。1 二大이오 上關。1 二t。1요 大迎。1 ='A。1요 下關이 

二大。|오 天柱二六。1오 巨虛上下嚴。1 四六。l요 曲牙二

六。l요 天突。1 -六。l요 天船二六。1오 天牌二六。l요 技

突。1 二大。1요 天웠。1 二六。1요 됩解二大。l요 關元。1 -

大。1요 委陽。! 二t。l요 됩貞이 二六이요 훔門이 -大。1오 

齊一'A。l오 뼈兪十二大。1오 背兪二'A。l오 鷹兪十二'A

이요 分肉。l 二大。1오 體上橫。1 二大。1요 陰陽짧며大。l요 

水兪는 在諸分。|오. 熱兪는 在氣'A。l요 寒熱兪는 在兩縣

요 厭中은 二'A。|요 大禁。l 二十五니 在天船下五#하니 

凡三百六十五大이 鐵之所由行也니이다”라고 하여 A 

體의 氣大 三百五十六個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으 

나, 新校正本에서는 三百十三大, 吳띠닮은 三百五十

八六, 馬時는 三百五十七大, 張景돔은 三百四十二

大, 升波元簡은 三百五十七大12) 이 된다고 하였으 

니, 이는 天A相應의 관점에서 -年 三百六十五日

의 숫자를 사용하여 A體의 大자리와 一年의 날짜 

를 맞추려고 하였기 때문에 르百六十五라고 한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素問骨空論」 에 “水兪五十七六者는 見上五行

에 行五요 {;I(흉上兩行에 行五요 左右各-行에 行五요 

짧上各一行에 行六大이라 題空어| 在腦後三分하니 在顧

際銀骨之下하고 -은 在觀基下하고 -은 在項後中 復

骨下하고 -은 在存骨上空하니 在風船上하고 훔骨下空 

은 在뾰骨下空。1라”라고 하였고, 『素問·水熱'A論」

에 “µ皮伯日 賢兪五十七大은 …--- 뾰上五行이요 行五

1” f규波元簡, 素問識, 서울, -中社, 1991. p. 313‘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R究

者는 ..... {;I(옳上各二行 行五者는 ------ 짧上各一行 

行六者는 - ---’ 凡五十七大者는 皆職之陰絡。1니 水之

所客也니이다 -----’ 帝日 夫子言 治熱病五十九兪하니 

金論其意코 未융없흉別其處효니 願聞其處하고 因聞其意

하노라 µ皮伯日 頭上五行의 行五者는 以越諸陽之熱遊

也요 大1f 鷹兪 缺益 背兪 此八者는 以鴻뼈中之熱 

也요 氣街 三里 巨虛 上下嚴 此八者는 以i寫몹中之 

熱也요 雲門 觸骨 委中 隨空 此八者는 以鴻四敗之

熱也요 五職兪傑五 此十者는 以鴻五藏之熱也니 凡此

五十九大者는 皆熱之左右也니이다”라고 하여 水病을 

治續하는 經大 五十七個와 熱病을 治標하는 經大

五十九個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이상의 文章들은 內經에서 言及하고 있는 經大

에 대한 것으로, 內經에서 이미 經絡系統의 發展

이 있었고, 또한 經大系統의 發展이 있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十=鳳뤘13) 

『靈樞九針十二原」 에 “五藏有六船하고 六뼈有 

十二原、하니 十二原은 出於四關。1니이다 四關은 主治五

職하고 五鐵有病에 當取之十二原。1니 十二原者는 五職

之所以票三百六十五節氣味也니이다 五職有淚也에 應

出十二原하니 十二原。1 各有所出。l니이다 明知其原하고 

體其應。1연 而知五職之害옷니이다 陽中之少陰은 뼈也 

니 其原은 出於太淵하니 太淵二요 陽中之太陽은 心也니 

其原은 出於大陸하니 大陸二요 陰中之少陽은 !lf也니 

其原은 出於太衝하니 太衝二요 陰中之至陰은 牌也니 

其原은 出於太白하니 太白二요 陰中之太陰은 賢也니 

其原은 出於太演하니 太漢二。l니이다 홈之原은 出於鴻

尾하니 鴻尾-。1요 롭之原은 出於R좋映하니 牌映-。1니。l 

다 凡此十二原者는 主治五職六服之有淚者也니이다”라 

고 하여 五藏에는 六府가 相對하고 있으며 이 藏

13) 全國韓醫科大學 itMHl~J':學敎室, $$--學(上), 서울, 

集文掌, 1988.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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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의 氣는 表養플 이루어 十二個의 原t이 있다 

十二頂t은 四뾰의 廳'Jc에서 五藏의 淚病을 治驚

할 수 있£으로 五藏에 淚病이 發生할 때 十二原

大에서 取大하게 된다 十二原大은 體表에 있£며 

全身의 三百六十五輸t이 五藏의 氣를 받아서 血

氣를 個環시키는 代表的인 輸大이 다 따라서 五藏

에 淚病이 있을 때 그 反應이 體表의 十二原t에 

나타난다고 하여, 十二原7℃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 

다. 그러나 內經에서의 十二原大은 現在 使用되고 

있는 十二原大과는 약간의 差異가 나타나니 이를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內經에서의 十二頂大

R며 i[,、 8꾸 牌 賢 費 育
太 大 太 太 太 f훨 a좋 

淵 ~!'ζ 衝 白 찢§ 尾 映

2 2 2 2 2 1 1 

現在의 十二頂大

服所出之處하노이마 µ皮伯日 五藏五廳니 五五二十五廳

요 六船六輸니 六六三十六廳니이마 *맴없十二요 絡服十

五니 凡二十七氣以上下에 所出寫井。!오 所i留寫榮。l요 

所注寫輸요 所行馬經。l오 所入馬合。l니 二十七氣所行

이 皆在五輸也니。1마 節之交는 三百六十五會니 知其要

者는 一言而終。1어니와 不知其要연 流散無罷。l니。l마 所

言節者는 神氣之所遊行出入也요 非皮肉節骨也니。l마” 

라고 하였고, 『靈樞·本輸』 에서 “師出於少商하니 

小商者는 手大指端內뼈j也오 寫井木。1라 ‘潤於魚際하니 

魚際者는 手魚也요 鳥榮。1라 注於太淵하니 太淵은 魚後

_,H쉽者中也요 馬關〈라 行於經떻하니 經떻는 #口中

也오 動而不居하야 鳥經。l라 入於R澤하니 R澤은 射中

之動服也오 寫合。1라 手太陰經也라 …--- 是謂五藏六

府之廳니五五二十五輸요六六三十六廳也라六府皆 

出足之三陽하니 上合於手者也라”라고 하여 *맴@에서 

의 服氣가 始作되어 A體의 內部로 들어 가는 過程

에 대하여, 물의 흐름을 引用하여 言及하였으니 

‘所出馬井 所、潤鳥榮 所注馬輸 所行薦經 所入鳥合’

하는 JI圓추로흘러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五藏에 各各 井榮輸經合의 五廳Y℃이 있으므로 二

十五個의 輸'Jc이 있는 것이고, 六略에는 各各 井

두 가지의 十二頂、大을 바교하여 보면, 五藏에 榮觸〈經合의 五輸大과 原六이 추가되어 三十六個

서는 太淵, 太白, 太衝, 太鎔는 같고 心의 神門만 의 廳?℃이 있다고 하였다 五藏六船의 五輸大들은 

이 다르다 內經에서 心의 原大을 大陸이 라고 한 

것은 心은 君主之官£로서 直接 作用하지 않고 心

의 外候인 心包가 대신 作用하기 때문에 大陸을 

原大로 使用하였다 그러나 六服原大의 追加로 인 

하여 現在에는 六藏六船의 十二原大로 사용하고 

있다 

2) 五훨뤘14) 

『靈樞·九針十二頂』 에서 “黃帝日 願聞五職六

모두 四股末端에서 始作이 되어 射腦關節에서 A 

體의 內部로 合入하는 形式을 가지고 있다. 

五輸大을 利用하여 治續하는 方法에 대하여서 

는 『靈樞順氣-日分寫四時』 에서 ”病在藏者는 取

之井하고 病變於色者는 取之榮하고 病時間時甚者는 取

之輸하고 病變於륨者는 取之經하고 經滿而血者와 病在

뿜 及以餘食不節f뿜휩者는 取之於合。1라”라고 하여 

훗病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五輸t을 각기 달 

리 使用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 

『靈樞本輸』 에서 “春取絡服諸榮 大」經分肉之

14) 숲國韓醫科大學 鐵쨌經칸學敎室, 鐵.學(上), 서울, 間호대 甚者深取之하고 間者漢取之라 夏取諸輸孫絡
集文堂, 1988. pp‘ 184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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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ll肉皮!휩之上이라 秋取諸合하고 餘如春法o\라 .取諸

井諸輸之分호대 欲深而留之라 JI:~는 四時之序며 氣之

所處며 病之所舍여 藏之所효라n라고 하였고, 『靈樞

四時氣」 에서 “春取經血服分肉之間하고 甚者 深刺

之하고 間者 i훌刺之라 夏取盛經孫絡호대 取分間 親皮

l홉라 秋取經驗하고 쩌在府하연 取之合。!라 쪽取井榮호대 

必深以留之라n라고 하여 四時따라 나타나는 淚病에 

대하여 五輸'A을 應用하여 治癡할 수 있다고 하였 

다 

3) 下合몇 

『靈樞耶氣藏服病形」 에서 “黃帝티 榮廳與合。1

各有名乎잇가 ~빚伯答티 榮驗治外經하고 合治內府라 

黃帝티 治內府奈何요 ~빚伯티 取之於合。1나이다 黃帝

日 合各有名乎잇가 ~皮伯答日 몹合於三里하고 大陽合

入於巨虛上嚴하고 小陽合入於巨虛下嚴하고 三魚合入

於委陽하고 勝JlJt合入於委中央하고 觸合入於陽陸꼈。l 

니이다 黃帝日 取之奈何잊가 ~皮伯答티 取之三里者는 

低멤하고 取之巨虛者는 짧足하고 取之委陽者는 屆뼈而 

索之하고 委中者는 屆而取之하고 陽陸폈者는 lE뽕隊予 

之齊하야 下至委陽之陽取之하고 取諸外經者는 f兪申而

從之니이다n라고 하여 五輸*에서의 合뤘과는 다른 

樞念으로 合'A을 言及하였으니, 이른바 ‘六뼈下合 

슛’아라는 것으로 六뼈에 나타나는 흉病을 治擔하 

는 'A位를 말하는 것이다 

V. 結論

內經 經絡學說中 現;ff의 經絡學說과 類似한 部

分을 除外한 十二經絡, 奇經八服l 8용7℃ 등에 대하 

여 ~究하여 다음과 갇은 結論을 얻었다. 

I. *~해K은 血氣를 運行시켜주고, 陰陽의 氣運을 

統通시키고, 節骨에 營養分을 공급하고 關節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if究

을 )I명調롭게 하여 주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A體의 內外 表養 上下를 모두 連結시켜 하 

나의 統一된 聲體를 이루게 하는 投劃을 하 

는 것이다. 

2. 十二經服을 利用한 該斷은 個經談斷의 方法

을 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냥고, 治癡는 횡옮갓 

를 使用하여 *&얘@의 n11氣를 統通시켜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3. *&해E의 標本理論은 本은 *&해없의 根本으로 經

氣가 始作되는 곳이며 下部에 位置하는 것이 

고, 標는 f없@의 末端£로 經氣가 收敬되는 

곳이며 上部에 位置하는 것£로, 淚病의 該斷

과 辦證論治에 있어서 重要한 作用을 한다 

4. 氣街는 A體의 頭뼈題脫에서 氣를 포아서 運

行시키는 通路라는 意、味와, 氣街動服이라는 

'A位의 意味와, 體表에 나타나는 一定한 部

位라는 意味로使用되었으나, 現在에 와서는 

各 部分에 分布된 經絡;F統과 연결되어 經絡

의 統通을 원활하게 하는 投뽑l을 하는 것으 

로把握하고 있다 

5‘ 十五絡服은 -般 絡服과는 달리 그 업體의 

個行路線을 가지고 있£며, 그 個行路線의 

特徵은 求心性으로 되어 있다 

6. 十二經絡理論o] 內經에서 거의 完成된 것과 

는 달리, 奇經에 대한 理論은 內經에서는 조 

금씩 形成되어 가는 過程에 있는 것이고, 難

經에 이르러 거의 完成된 理論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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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體에는 三百六十五個의 廳?℃이 있다고 하 

였으나, 이는-年三百六十五日과 일치시키 

려는 天A合-思想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般的인 輸t 以外에 十二原六 五輸六 六

冊下合t 등의 輸六을 系統的으로 說明한 

部分도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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